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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수)「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법에서 

정하는 ‘고령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앞으로 2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세계

보건기구(WHO)가 운영 중인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80여 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관련 조례 등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앞두고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화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고령친화도시’ 제도가 도입된 것이 뜻깊다”라고 밝히며, “신속한 준비를 

거쳐 내실 있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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